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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

가나자와 가극장

시이노키 녹지

시이노키 교류회관

이시카와현립미술관 히로사카 별실

이시카와현 문화재 보존・복원 공방

이시카와 시코
기념 문화 교류관

이시카와
시코 기념 공원

총면적: 약 11.4 ha

수목의 종류 :약160종

수목수 : 약8,200그루

지도세바시

바쇼의 하이쿠비

이시카와바시

하쿠초로

겐로쿠엔

구마가이 벚꽃

입장료: 대인 320엔(18세이상) 소인 100엔(6세이상 18세미만)
단　체: 대인 250엔(18세이상) 소인 80엔(6세이상 18세미만)
(30명이상) 

겐로쿠엔은 에도시대（1603∼1868）의 대표적인  임천회유식(林泉回

遊式) 대정원의 특징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겐로쿠엔은 본래 가나자와성의 외곽으로 성에 속한 정원이었다.

성에 면해 있는 경사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가가번 제5대 영주 

마에다 쓰나노리가 1676년, 이 지방에 있었던  건축작업장을 성안으로 

옮긴 뒤 렌치오친(정자)을 지어 그 주위에 정원을 조성했다. 이것이 본 

정원의 효시이며 그 당시에 렌치테이 등으로 불렸다. 1759년의 

가나자와 대화재로, 렌치테이도 대부분이 소실됐다.

제11대 영주 하루나가는 복구에 힘썼으며1774년에 축조한 것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가오테이(정자)와 미도리타키(폭포)이다. 

한편, 동남쪽의 평지인 지토세다이 일대는, 가신 7명의 무사저택인 

부케야시키를 짓거나 번의 자제를 교육하는 번교가 세워지는 등 변천이 

있었지만, 1822년 제12대 영주 나리나가가 호화로운 은거지인 

다케자와 저택을 완공시켰다. 그 정원에는 다쓰미 용수를 이용해 굽이 

굽이 흐르는 곡수를 만들어 각종 돌 다리를 놓았다. '겐로쿠엔'은 그 

다케자와 저택이 완성된 그 해, 중국 송나라 시대의 시인 이 격비가 쓴 

낙양명원기 속의 문장을 인용해 광대(宏大), 유수(幽遂), 인력(人力), 

창고(蒼古), 수천(水泉), 조망(眺望)의6가지를 겸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명명됐다.

다케자와 저택이 완성된 후, 불과 2년만에  나리나가는 세상을 떴다. 이 

저택을 허물어 버린  제13대 영주 나리야스는 가스미가이케(연못)를 

파서 넓히고 물이 흐르도록 새로운 곡수도 만들어 이전부터 있었던 

렌치테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원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 전해오는 웅대한 회유식 정원의  기본구조가 

완성됐다.

번제도가 폐지된 후 1874년 5월 7일  겐로쿠엔은 일반공개됐다. 1922

년 3월8일, '사적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법'의 규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된 겐로쿠엔은 1950년 현재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거듭 

'명승'지정을 받았다.

나아가1985년 3월 20일 에 '특별 명승'으로 승격됐다.

이시카와현 노가쿠도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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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미술관

현립도서관

현립미술관

현립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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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예관（완공 예정 2020년）

가가혼다 박물관

현립역사박물관


